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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매개효과*

설 경 옥†      백 상 은 이 선 아 박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과 누적된 위험(cumulative risk) 모형을 기반으로 빈곤 청소년

이 일생 동안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 청소년 317명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행동문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

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완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가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으며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부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를 순

차적으로 부분 매개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은 그들이 경험한 양육자 변경 빈도가 증가할수

록 부모와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고, 부모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은 친구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에 포함했다.

주요어 : 빈곤, 양육자 변경, 청소년 행동문제, 부모관계,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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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발달은 개인, 가

족 그리고 환경의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

며(Bronfenbrenner, 1994) 발달정신병리 이론 역

시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 병리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개인과 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다(Cicchetti & Cohen, 1995). 생태학적 이론과

발달정신병리 이론에 기반을 둔 다중(multiple) 

혹은 누적(cumulative) 위험 모형에 의하면 아

동과 청소년 발달의 결과는 단일 위험 요인보

다 축적된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더 잘

예측된다(Rutter, 1981). 예를 들어, 빈곤 가정

아동의 경우 단순히 가정의 소득 수준으로 아

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것보다 빈곤과 관

련된 소음, 복잡한 환경 같은 물리적 요인 및

부모의 이혼과 폭력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같

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이들의 행동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Evans & English, 2002). 본 연

구는 빈곤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 누적된

위험 요인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밝히고자 실

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 청소년의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 가정환경에서는 부모 같은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분리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 질,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관계의 질을 살펴보았고 이 변인

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빈곤과 양육자 변경 빈도 그리고 행동문제

빈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녕

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문경숙, 김

종백, 2010; Odgers et al., 2012), 장기간 경제적

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증가했고(Fitzpatrick, 

Piko, Wright, & LaGory, 2005) 자살 사고 및 시

도 또한 증가했다(Bernburg, Thorlindsson, & 

Sigfusdottir, 2009).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이혼

율과 별거율이 더 높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

더라도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자녀를 직접적

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척 집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빈곤 청소년은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된

다(Furstenberg, Brooks-Gunn, & Morgan, 1987; 

Schoon, Jones, Cheng, & Maughan, 2011). 이러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양육자 변경이라고 일

컬으며 이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건강상

의 문제, 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 등을 이

유로 단/장기간 한 부모(예: 모자가정, 부자가

정) 혹은 부모 이외의 다른 양육자에게 위탁

되는 것(예: 조손가정, 친인척 가정 등)을 의미

한다(Thompson et al., 2012). 빈번한 주 양육자

의 변경은 가족 간 갈등, 부정적인 정서 및

부모와의 관계 질 등의 가족 기능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자녀의 부적응 문제

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청소년 발달

에 있어 빈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Ackerman, Kogos, Youngstrom, 

Schoff, & Izard, 1999; Adam & Chase-Lansdale, 

2002). 일회적인 주 양육자 분리 경험도 청소

년 발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복적

인 주 양육자 분리 경험은 청소년 발달에 누

적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발달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중시킨다(Appleyard, Egeland, van 

Dulmen, & Sroufe, 2005).

그러나 양육자 변경에 관한 연구는 애착 연

구 전통에 따라 생애초기 3년 혹은 5년 이내

연구로 제한되어 있고 국외에서도 양육자 변

경 경험과 아동 후기 혹은 청소년기의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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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English, Thompson, 

Briggs, & Graham, 2005). 물론 생애초기 3년

안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 및 적응을 예

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Sroufe, 1996). 하지만

생후 3년 동안 주 양육자와 성공적인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정

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이혼, 사망과 같은

이유로 야기된 양육자 변경은 부모와의 안정

적인 애착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obak, 1999). 양육자 분리 경험과 아동기

이후 적응 문제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에 양육자와의 분리를 경험한 학

령기 아동은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를 보고했고(Ackerman et al., 1999) 유

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6년 동안 양육

자 변경 사건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종단적으

로 추적한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가 증가할

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Milan, Pinderhughes,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6). 아동기 때 부

모와 한 달 이상 분리되었던 경험은 청소년의

주요 우울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했으며(Takeuchi et al., 2002) 청소년기 양육자

와의 분리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불안정한 고

용 상태와 혼전 임신 및 이혼 등의 결혼 생활

부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pson 

et al., 2012). 제한된 수이지만, 이와 같은 연구

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양육

자 변경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부적

응 문제까지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일관적

으로 증명되었다.

사실 국내에는 생애에 걸쳐 경험한 주 양육

자와의 분리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

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제한적이다. 국내 연구

로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만 6

세 이전의 부모 분리 경험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선주와 권정

혜(2004)의 논문, 그리고 시설 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소 전 원 가족에서의 부모 분리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정

선욱(2002)의 논문이 전부이다. 김선주와 권정

혜(2004)는 만 6세 이전에 경험한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이 부정적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을 통해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의 우울 및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정선

욱(2002)은 입소 전 원 가족에서 경험한 부모

의 사망, 이혼, 부모와의 분리 등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는 시설 입소 후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 같은 외현화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아동과 시설보호 청소

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과 행동문제 간 관

계를 검증한 연구는 있으나 아직 국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

문제 간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다. 급격한 신

체, 인지, 정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겪고 행동문제에 취약해지는 청소년기에

(Lyons, 2004)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에게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아동기

못지않게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양육자 변

경은 빈곤 가정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반

복적인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 행동문제

의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utter,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

을 대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괄한 전

체 성장기에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

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알아보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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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경 빈도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설

명한 기제, 즉 매개변인을 청소년의 가장 중

요한 발달 환경인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로 가정하고

검증했다.

부모와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변화는 양육자

변경 경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육자 변경

이후에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 질이 악화되

었다고 보고했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Ruschena, Prior, Sanson, & 

Smart, 2005). 청소년과 부모 관계의 질은 청소

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으로 국내외 횡단 및 종단 연구에서 그 관

계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예: 장휘숙, 2005; 

Tambelli, Laghi, Odorisio, & Notari, 2012). 최근

북미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부터 청소년

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은 부모와 청

소년의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예측했다(Vargas, Roosa, Knight, & O'Donnell, 

2013). 종합해보면, 양육자 변경 사건과 청소

년의 행동문제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 질

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가 부모 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부모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은 청소년의 친

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했

다. 본 연구에서 부모 관계가 친구 관계로 연

결되는 것에 관한 가정은 최소 두 가지 이론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Ladd, 1992). 사회학습이

론(Bandura, 1977)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호의존성, 지지, 갈등 해결과 같은 친구 관

계의 유지와 형성을 위한 사회 행동을 학습하

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이 더 만족스럽고 필요

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Bryant & Conger, 2002). 

다음으로, 애착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부모와

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

및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는데(Bowlby, 1969),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인지적 도식체계로 작용하게 된다. 즉,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형성 및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하고 이를 또래 관계

에 일반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양육자 변경으로 인해 부모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한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온

아동에 비해 친구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장휘숙, 2008; Dykas, 

Ziv, & Cassidy, 2008). 그리고 또래 관계의 중

요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또래 관계의 질은 이들의 행동문제와 직접적

인 상관이 있다(Hoglund & Leadbeater, 200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한 양육자 변경

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부정적인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는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청

소년의 행동문제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 가정

했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청

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

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관한 각각

의 연구모형을 설정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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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서로 매우

관련이 높으나 그 문제 영역이 각각 구분되고

(Lilienfeld, 2003) 발달 경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외현화 문제는 줄고 청소년기 인지 발달과 함

께 내재화 문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Bongers & Koot, 2003). 또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 양육자 변경 경험은 외현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m과

Chase-Lansdale(2002)의 연구에서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내재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Milan 등(2006)의 연구에서도 양육자

변경 사건은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와

더 강한 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또래 관계

문제는 외현화 문제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강

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주, 권

정혜, 2004; Brendgen et al., 2013).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행동문제의 발달적 차

이를 보이는 중요한 시점인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그에

따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연구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

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완전 매

개할 것이다. 또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

화 문제의 관계는 부모 관계 및 친구 관계가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할 것이다. 둘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

하며, 이때 부모와의 관계가 양육자 변경 빈

도와 외현화 문제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외

현화 문제에서도 청소년이 경험한 양육자 변

경 빈도는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를 통해 순

차적으로 부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광현, 

2011)에서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선정된 서울시

한 중학교를 선택했고,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

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경제

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심

사 받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을

빈곤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

시켰다. 전교생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했고,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빈곤 청소

년 3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했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만 14세(SD=.83)였고, 

성별 분포는 남학생 159명(50.2%)과 여학생

158명(49.8%)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양육자 변

경 빈도를 살펴보면 양육자 변경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77명(55.8%), 양육자 변경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0명(44.2%)으로 이중 1회 변

경 103명(32.5%), 2회 변경 22명(6.9%), 3회 변

경 11명(3.5%), 4회 변경은 4명(1.3%)이다. 본

연구는 빈곤과 양육자 변경 경험의 누적된 위

험 요인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하

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 가운데 양육

자 변경 경험자만이 아닌 비경험자도 포함시

킴으로써 빈곤이라는 단일 위험 요인 그리고

빈곤과 함께 양육자 변경의 누적된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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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외현화

문제

그림 1. 연구 모형

의 경험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했다.

측정도구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교

육현장에서 부적응 학생의 조기 선별을 위해

개발된 도구인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검사(Adolescent Mental health &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AMPQ)(정승아, 안동현, 

정선녀, 정윤경, 김윤영, 2008)를 사용했다. 

AMPQ는 총 38문항으로 걱정 및 생각, 기분

및 자살, 학습과 인터넷, 친구 문제 그리고 규

칙 위반(가해)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 AMPQ 척도에서 제시된 하위

영역이 본 연구 대상에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각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

석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 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 연구 대상에는 내재화, 

주의력 결핍, 품행장애, 친구 그리고 성 문제

의 5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

에서 요인 적재 값이 작거나 이중 적재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5요인으로 재구성

했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 및 우울에 관한 11

문항(예: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다.”,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우울하거나 짜증이 난다.”)

으로 요인분석 결과에서 단일요인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

정 모수의 증가를 막아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했

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외현

화 문제는 주의력 결핍 5문항(예: “집중을 해

야 할 때 집중을 못하고 딴 짓을 한다.”)과 성

문제 3문항(예: “성적인 충동을 자제하기 어렵

다(예: 자위행위, 야동, 야설 등).”)으로 구성된

하위 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했다. 품행장애

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54로 매우 낮

아 외현화 문제의 측정변수에서 제외되었다. 

내재화 문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였고, 꾸러미 1과 꾸러미 2 모두 .71이었다. 주

의력 결핍과 성 문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0과 .65였다.

양육자 변경 빈도

누적된 위험 요인으로서 반복적인 양육자

변경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경험한

총 양육자 변경 빈도를 확인했다. 양육자 변

경 빈도는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와 담임교사

의 보고를 종합하여 측정했다. 설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생동안 경험한 보호자 변경 사

건을 일어난 횟수만큼 기록하도록 했으며, 당

시 나이, 변동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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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에 관한 보다 정

확한 측정을 위해 담임교사 역시 청소년들의

양육자 변경 빈도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를

진행한 학교는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사회복지

사가 상주해 있고, 학생들의 복지 지원을 위

해 담임교사는 서면과 보호자 면담 및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서 받은 자료를 통해 학생

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특별

히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전원 교육

복지대상 학생들로 담임교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환경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 보고와

담임교사 보고를 대조 및 확인하여 청소년들

의 최종 양육자 변경 경험 빈도를 산출했다. 

양육자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했

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경험이 최소

한 번에서 최대 4번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관계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50문

항으로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으로 나뉘며, 

Likert 6점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그렇지 않

다, 6=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25문항을 사용했으며, 부모 애착은 신뢰 10문

항(예: “우리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주신

다.”), 의사소통 9문항(예: “내가 걱정하는 일들

에 대해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해 6

문항(예: “부모님은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의 세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세 하위 요

인인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순서대로 각각 .87, .83, 그

리고 .72였다. 본 연구에서 한 쪽 부모의 사망

으로 인한 사별은 총 317명의 학생 중 10명에

해당하며,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설문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이 부

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를 보고하는 것이 가능했다.

친구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관계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검사

(AMPQ)에서 사각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

과 객관적인 요인 수 확보를 위한 parallel 분

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하여 재구성한 친

구 문제 5문항(예: “친구 사귀기가 어렵거나

친한 친구가 없다.”)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는 문항들의 역 채점된 점수를 사용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더 좋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친구 관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71이었다.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했

다. 첫째,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AMPQ를 통해

측정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

했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 변인

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했다. 셋째, 빈곤 청소년을 대상

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부모 및 친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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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인했다. 구조

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

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

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끝으로,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및 매개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Shrout & Bolger, 2002)과 Sobel 검증(Sobel, 1982)

을 실시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했다. 빈곤 청소년 317

명은 평균 .62(SD=.86)번의 양육자 변경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대 위험에 처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hompson 등(2012)의

연구에서의 평균 .32(SD=.46)보다 높은 수치이

고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를 연구한 Adam과 Chase-Lansdale(2002)의 평균

인 .67(SD=.91)과 비슷한 수준이다.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는 부모 관

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r=-.22, p<.01), 외현

화 문제 중 주의력 결핍(r=.14, p<.05)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관계는 친구 관계와 유

의한 정적 상관이(r=.16, p<.01), 내재화 문제

(r=-.31, p<.01) 및 외현화 문제(r=-.18, p<.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 관계는

내재화 문제(r=-.44, p<.01) 및 외현화 문제

(r=-.27, p<.01)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

었다.

매개효과 검증

내재화 문제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에 관한 측정모형

의 검증 결과, CFI는 .993, TLI는 .974, RMSEA

는 .064(90% 신뢰구간=.000-.119)로 좋은 적합

도를 나타냈다. 측정변인에 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부모 관계가 .75-.89(p<.001), 내

재화 문제 중 꾸러미 1은 .83, 꾸러미 2는 .80

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

계를 부모 및 친구 관계가 이중 완전 매개하

는 구조모형 검증 결과, χ²는 16.993, 자유도

(df)는 12, CFI는 .994, TLI는 .986, RMSEA는

.036(90% 신뢰구간=0-.073)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

화 문제 간 직접 경로를 포함한 경쟁모형 검

증 결과, χ²는 16.134, 자유도(df)는 11, CFI는

.994, TLI는 .984, RMSEA는 .038(90% 신뢰구간

=0-.076)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두 모형

의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된 원래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

으로 채택했다(△χ²(1, N=317)=.859, p<.10).

내재화 문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다(그림 2). 구체적으로, 양

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

수는 -.23(p<.001),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7(p<.001), 부모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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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R2=.32)
.89***

.74***
꾸러미 2

꾸러미 1

-.23*** -.46***
-.27***

양육자 변경 내재화 문제

친구 관계부모 관계
.16**

 .89***
.75***.89***

의사소통신뢰 이해

그림 2. 양육자 변경과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관계 지각의 이중매개모형

주. **p<.01,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obel

Test(z)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04* -.04* -2.26*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내재화 문제 -.27** -.07* -.34** -2.61**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내재화 문제 3.03**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내재화 문제 .08** .08**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04* -.04* -2.24*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외현화 문제 -.14* -.05** -.19* -2.42*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외현화 문제 1.81†

양육자 변경 →
부모

관계
→

친구

관계
→ 외현화 문제 .12* .04* .17**

주. †p=.07, *p<.05, **p<.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표 2. 매개변인에 관한 직접, 간접, 총 효과 및 Sobel 검증 결과 (N=317)

친구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6(p<.01), 친

구 관계와 내재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6(p<.001)이었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의 간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표 2). 먼저 부

스트래핑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이중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갖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

는 .08로 p<.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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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74***.90***

의사소통신뢰 이해

.81***

.43**
성 문제

주의력결핍

-.23*** -.32***-.14*

양육자 변경 외현화 문제

친구 관계부모 관계
.16**

.12*

(Adj-R2=.16)

그림 3. 양육자 변경과 청소년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관계 지각의 이중매개모형

주. *p<.05, **p<.01,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 부모 관

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4로 p<.05 수

준에서 유의했으며, 부모 관계와 내재화 문제

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

수는 -.07로 p<.05 수준에서 유의했다. Sobel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

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갖는

각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

모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

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3.03, p<.01) 양육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2.26, p<.05). 또한, 친구 관계는 부모 관계

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z=-2.61, p<.01).

외현화 문제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측정모형 검

증 결과, CFI는 .994, TLI는 .977, RMSEA는

.053(90% 신뢰구간=.000-.110)으로 좋은 적합도

를 보였으며, 측정변인에 관한 잠재변인의 요

인부하량은 부모 관계가 .74-.90(p<.001), 외현

화 문제 중 주의력 결핍이 .73(p<.001), 성 문

제가 .47(p<.05)로 모두 유의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부모 및 친구

관계가 이중 부분 매개하는 구조모형 검증 결

과, χ²는 13.162, 자유도(df)는 11, CFI는 .996, 

TLI는 .991, RMSEA는 .025(90% 신뢰구간

=0-.067)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 간 직접 경

로를 제외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²

는 16.720, 자유도(df)는 12, CFI는 .992, TLI는

.982, RMSEA는 .035(90% 신뢰구간=0-.072)로

경쟁모형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χ²(1, 

N=317)=3.558, p<.10)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

여 설정된 원래의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외현화 문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다(그림 3). 구체적으로, 양

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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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12(p<.05), 양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관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3(p<.001), 부

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

는 -.14(p<.05),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의 표준

화 경로계수는 .16(p<.01), 친구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2(p<.001)였다. 

부스트래핑과 Sobel 검증을 통해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의 간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표 2). 먼저 부스트래핑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이중 부분 매개하

는 모형이 갖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는 .04로 p<.05 수

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 부모 관계의 간접효과 표

준화계수는 -.04로 p<.05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친구 관

계의 간접효과 표준화계수도 -.05로 p<.01 수

준에서 유의했다. Sobel 검증을 통해 양육자

변경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지각이 갖는 각각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 부모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

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z=1.81, p=.07) 양육

자 변경과 친구 관계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z=-2.24, p<.05). 또한, 친

구 관계는 부모 관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2.42, 

p<.05).

논 의

빈곤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발달에 있

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

인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단순히 가정의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서뿐 아니라 부모의 이

혼, 별거와 같은 양육 환경 불안정성, 부정적

양육과 같은 부모-자녀의 지지적 관계 형성

방해, 또래 문제와 같은 학교 부적응과 관련

이 높아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은 누적된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Schoo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

이 일생 동안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

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검증하

고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및 친구 관계 질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내재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외현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am과 Chase-Lansdale(2002)이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횟수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로서 Adam과 Chase-Lansdale(2002)도

그들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

와 외현화 문제 간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

음을 밝혀냈지만 내재화 문제는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만 0세부터 12세까지 빈곤과 양육

자 변경 사건 같은 발달 과정에서의 누적된

위험 요인과 아동기, 초기 및 후기 청소년기

의 행동문제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최

근 연구에 의하면 중기 아동기의 빈곤과 양육

자 변경 사건 같은 누적된 위험 요인은 청소

년기의 행동문제를 유의하고 일관되게 예측했

고, 특히 이러한 누적된 위험 요인은 내재화

문제보다 외현화 문제를 더 일관적이고 강

력하게 예측했다(Doan, Fuller-Rowell, & Evans, 

2012).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입양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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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며 양육자 변경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

년의 발달 연구에서도 양육자 변경 경험은 내

재화 문제보다 주의집중 장애 같은 외현화 문

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발달 심리학자들은

양육자의 빈번한 교체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실

행능력(executive functioning) 발달의 지연 및 실

패를 불러오고, 실행능력의 이상은 주의력

집중 장애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Bakermans- 

Kranenburg et al., 2011). 아동기 양육자 변경

경험과 후기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종

단적으로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도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양육자 변경 경험

은 후기 청소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모두 예측했지만, 특별히 외현화 문제에 관한

예측력이 내재화 문제보다 더 높았고, 아동기

양육자 변경 경험과 후기 청소년기 외현화 문

제의 높은 관련성 사이에는 양육자 변경 이후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실행능력 저하가 주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했다(Bakker, Ormel, Verhulst, 

& Oldehinkel, 2012).

둘째, 내재화 문제의 매개 모형 분석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는 내재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관계의 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본 연구의 가설대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관계의 질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관계 질

의 완전 매개효과 및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

의 이중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빈번한 양육자 변경 경험 자체가 우울 및 불

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빈번한 양육자 교체 경험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필요한 지지와 애정을 제공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번한 양육자

변경 이후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

소년은 친구와도 지지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

하게 되고,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또래를 통해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 청소년

들은 더 많은 내재화 문제를 나타냈다. 이는

애착이론에서 제시한대로 생애 초기 양육자

변경과 같은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아동이 이후에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질과 만

족감, 그리고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변

인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셋째, 양육자 변경 빈도는 외현화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관계의 질을 통해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는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빈번한 양육

자 변경 경험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때,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지

지적인 관계 형성의 부재가 외현화 문제에 관

한 양육자 변경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

적으로 설명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자 변

경 빈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관계의 질과

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부

모 관계와 친구 관계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

함을 발견했다. 이는 빈번한 양육자 변경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

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부모와의 관계가

앞으로의 관계에서 ‘청사진’처럼 작용하여 이

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방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Sroufe et al., 2005).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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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빈번한 양육자 변경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지

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방해하게 되어 결국

주의산만과 같은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빈번

한 양육자의 교체는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사

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

의 중요한 타인(예: 부모, 또래)과의 관계 형성

을 방해하여 이들의 사회 정서적 적응을 방해

한다는 것이다. 이는 Forman과 Davies(2003)의

양육자 변경을 포함한 가정환경 불안정성, 이

와 관련한 부정적 부모 양육과 청소년의 행동

문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 불안

정성과 부모가 보고한 부정적 양육 방법이 직

접적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불안정성과

부모의 양육 방법에 관한 청소년들의 지각을

매개로 가정환경 불안정성과 부모 양육 방식

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나 Forman과 Davies 

(2003)의 연구 결과 모두 빈번한 양육자 변경

사건은 그 자체보다 불안정한 환경 및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된 대인관계에 관한 청소

년의 지각 및 평가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설

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청

소년이 지각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과 행

동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예: 장휘숙, 2005; 최정아, 

2012; Chen, Graham, 2012; Tambelli et al., 2012). 

본 연구는 이에 더해 부모 및 친구 관계에 관

한 청소년들의 지각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청

소년들이 경험한 양육 환경 불안정성, 특히

양육자 변경 빈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빈곤이라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발달적 위험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양육자 변경(Furstenberg et al., 

1987)과 양육자 변경과 관련 있는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의 관계 질에 관한 지

각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생태학

적 이론, 누적 위험 이론 모형 그리고 애착이

론에 근거하여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

육자 변경에 관한 연구는 원래 이혼 가정 연

구에서 부모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분리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면서 시작되었다(Amato & Keith, 1991). 그런데, 

빈곤 가정의 경우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직, 

실직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주 양육자와의 분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누적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아동과 청

소년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같은 발달

문제에 더욱 취약해진다(Yoshikawa, Aber, & 

Beardslee, 2012). 본 연구는 누적된 위험 요인

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통해 빈곤이라는 동일

한 발달적 위험 요인을 갖더라도 양육자 변경

없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자

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 양육자

(예: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하고, 학교 환경에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를 높인다면 청소년의 발달

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생애 초기 5년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

기를 포함한 일생 동안의 양육자 변경 경험과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계를 시설보호 청소년

(정선욱, 2002)이 아닌 일반 가정이지만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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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청소년기까지 경험한 주 양육자와

의 분리 경험이 청소년기의 부모 관계뿐 아니

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

모 및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

한 청소년은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것

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dam과 Chase-Lansdale 

(2002)의 연구 논의에서 제시된 양육자 변경

빈도와 행동문제의 관계를 부모와 친구 관계

가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입

증했으며 아동기(김선주, 권정혜, 2004)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및 외

로움의 부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

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양육자 변경이 일어난 나이가 중요

한 변수일 수 있다. 애착 형성의 민감기이자

부모에게 의존성이 높은 생애 초기에 일어난

양육자 변경 사건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치명

적인데 특히 만 5세 이전의 주 양육자와의 분

리는 만 5세 이후의 분리 경험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더 큰 상관을 보였다

(Adam & Chase-Lansdale, 2002; Cavanagh & 

Husto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의 횟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자

기보고에 의존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임

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추가 보고를 수집하여

양육자 변경 빈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결

과를 수집했으나, 각각의 양육자 변경 사건이

일어난 나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담임교사

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양육자 변경 경험

자료 수집과 관련한 또 다른 한계는 본 연구

에서는 양육자 변경 사건의 이유와 행동문제

의 관계를 검증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즉, 양

육자 변경의 이유가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

문제,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및 담임교사가

보고한 양육자 변경 이유에 따른 청소년의 행

동문제와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차

이 검증을 실시했으나 그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이는 변경 이유에 따라 실제 차이가 없

을 수도 있지만, 양육자 변경 나이와 마찬가

지로 변경 이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사건과 행동문제

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들이

보고한 양육자 변경 빈도와 부모 및 친구 관

계의 질에 관한 지각, 그리고 행동문제와의

관계의 영향력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

과를 다른 지역의 빈곤 청소년에게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빈곤 청

소년들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MPQ가

사용되었는데, 그 하위 영역, 특히 외현화 문

제를 측정하는 주의력 결핍 그리고 성 문제의

내적합치도가 각각 .70 그리고 .65로 다소 낮

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3,6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된 AMPQ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김수진, 

이정숙, 권영란, 오미라, 김보영, 2009)에서도

총 8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42에서

.81로, 특히 성 문제 영역에 관한 신뢰도는 .42

로 본 연구 결과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뿐 아니라 AMPQ 척도 자체가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 청소년들의 양육자 변경 경

험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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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의 또래 친

구 관계를 측정했는데, 청소년 개인 특성에

관한 변인과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의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한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

에서는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양육자 변경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함

으로써 양육자 변경 시기, 변동 이유 등과 행

동문제와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양육

자 변경 빈도, 양육자 변경 시 청소년의 나

이와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연구한 Adam과

Chase-Lansdale(2002)은 주 양육자의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청소년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

는 양육자 분리 사건의 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그리고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

아기 때 경험했던 양육자 분리 사건이 외현화

문제 및 성 행동을 예측하고 특히, 외현화 문

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한 양육자 분

리와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양육자 변경 경험과

그에 따른 주 양육자와 또래 관계의 질에 관

한 지각 변화, 그리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의 발달 경로를 추적 연구하여 이들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교육복지투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재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 연

구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청소년 행동문

제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빈곤

과 양육자 변경 빈도 같은 누적된 위험 요인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 개인 변인으로

서 자기조절능력(Doan et al., 2012), 가정환경

맥락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학교 

환경 맥락에서는 교사의 지지 같은 변인을 포

함하여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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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 Separation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Impoverished Adolescents: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as Mediators

Kyoung Ok Seol        Sang Eun Baek        Sun Ah Lee        Ji Eu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 separation frequency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317 impoverished adolescents. We also investigated how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mediated based on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the cumulative risk model. More 

frequent caregiver sepa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s but 

was no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However, parental separ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fully mediated by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The link between parental separat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y one’s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In 

sum, when adolescents experienced frequent separation from parental figures, they were more likely to 

develop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turn,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s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ey words : caregiver separation, behavioral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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